
특히이번행사를통해우리가이미시작한준, 핌서비스와비슷한

서비스에 해서세계가관심을가지고SMS, MMS 서비스에 해고

민하기시작했다. 

세계가한국에주목하는이유는그들이필요로하는모바일사업에

있어한국의테스트베드적경험이었다. 모바일서비스모델, 수익창출

방안, 새로운단말기수요창출, 차세 엔터테인먼트에서의모바일기

기와소프트웨어가전시회기간내내중요한화두 다. 한마디로TV와

모바일의결합을통한양방향성콘텐츠서비스, 디지털홈서비스, 기술

에 한시장선점전략수립에더관심을갖는장으로밉TV가체질을바

꾸고있었다. 아니더정확히말하면, 전통적인콘텐츠마켓플레이스로

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제품을 고르기에는 인터넷이 너무 많이 발전해

버렸다. 

이동성과양방성보장된콘텐츠향후시장주도

밉TV2005∙ 리아는콘텐츠사업자와통신사, IT기업모두에게이

제새로운콘텐츠의시장주도를예고했다. 이동성과양방향성이보장

되고, 이종플랫폼에서서비스가가능하며, 로벌스텐다드기술로만

들어진콘텐츠가아니면더이상마켓에서설자리를찾을수없는것이

이미현실로우리에게다가오고있다는것을직접느끼게해줬다. 

이제는우리가주도해야할때이다. 디지털노마드(Nomad)의피가

면면히흐르는실험적국민성으로쌓은모바일노하우를활용해새로운

시장과서비스선점에필요한전략을준비해야한다. 또한우리의경험

과 기술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해 로벌 시장에 알려야

함과동시에한국의모바일기술과콘텐츠서비스경험을전세계에

적으로전파할수있는컨퍼런스도준비해야할것으로보인다. 

D.C 99

2010년부터는프라임타임에서일기예보까지모든 서비스를 HD로 하

게될것이라고밝혔다. 

세계가주목하는한국의모바일기술

밉TV 기간중한국은중요한이슈메이커 다. 이번행사에서‘올해

의국가’로우리나라가선정돼국내방송콘텐츠및서비스가소개됐다.

이번행사중둘째날인12일을‘한국의날’로지정돼‘한류’및‘DMB’

등국내방송전반이이날집중소개됐다. 이행사를계기로국내방송

프로그램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우리 방송의 우수성을 세계 무 에

소개하는기회가마련됐다. 이날에는▲스페셜포커스온코리아▲디

지털홈네트워크와모바일엔터테인먼트의미래▲방송과통신의융합

▲쌍방향서비스개발현황등이소개됐다. ‘한류’집중소개이외에특

별잡지발간, 한국방송소개등다양한이벤트가마련돼참가자들은방

송 상산업의맹주로떠오르고있는우리나라를주목하며한류의매력

에시선이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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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최 규모의 콘텐츠 마켓플레이스 중의 하나인 밉

(MIP)TV2005∙ 리아(MILIA)가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

지 프랑스칸에서개최됐다. 밉TV에는우리나라를포함 프

랑스, 국, 독일등유럽의주요국, 캐나다, 미국, 일본등총90여국1만

1,000여명이참가했다. 주최측인리드미뎀(Reed Midem)의발표에따

르면, 참가자들은 주로 TV프로그램 디스트리뷰터(2,468명)와 제품전

시 관련자(1,404명)로, 이중 60%가 유럽국가들이었고, 다음으로는 북

미와아시아순으로나타났다.

지난해와비교해밉TV2005의가장큰변화는전통적인콘텐츠마켓

플레이스에서탈피, 브로드밴드, 인터렉티브, 모바일이더중요한이슈

로 다뤄졌다는 점이다. 노키아, 에릭슨, 지멘스, MS, 인텔, 삼성, SK,

LG, Sky Network’s 등 로벌IT기업들이 거참여해밉TV의키노

트등프로그램을주도했다. 

도이치텔레콤, 한국DMB 기술로월드컵서비스

우리나라는지상파및위성DMB를위한별도의부스를마련, 기술

및서비스를시연해참가자들의관심을집중시켰다. 특히도이치텔레

콤은유럽의통신사로서는처음으로우리의지상파DMB 기술을사용

해‘2006년FIFA 월드컵’을시범서비스하기로하는성과를거뒀다.

한마디로우리나라DMB의진입장벽이높은역외시장진출의쾌거라

할수있다. 

경쟁사인 노키아는 우리나라의 지상파 DMB(T-DMB)와 경쟁하는

DVB-H(디지털비디오브로드캐스팅-하이브리드)를선보 으며, 총6

개채널을통해TV, 모바일, 웹서비스등을올해말부터는개시할계획

이라고밝혔다. 단말기가격은초기에700 유로선이될것으로보인다. 

하이브리드콘텐츠경쟁력우위선점전망

올해에처음으로공동개최된밉TV2005∙ 리아의핫이슈인모바

일은앞으로우리에게다가올디지털콘텐츠의비즈니스모델에 한여

러가지고민과과제를안겨줬다. 

지금까지콘텐츠마켓플레이스는극장, TV, 가정용등콘텐츠의사

이즈가중요한문제 으나, 이제이러한조류는완전히바뀌었음을확

인하는기회 다. 플랫폼을초월하는소위하이브리드형경쟁력을가지

게될것이며, HD 등디지털소스로제작하는것은필수가되고, 창의

력, 기획력이없으면제품을만들수없지만기술을모르면더이상의부

가가치창출은기 하기어렵다는점을제작사, 배급사모두가인식, 치

하게준비하게만드는계기가됐다. 유럽의경우도독일의Premiere,

국의 BSKYB가 올해 말부터 HD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며, BBC는

세

콘텐츠라인

프랑스칸에서도‘디지털한류’찬사
밉TV2005∙ 리아

프랑스칸에서열린세계최 규모의미디어전시회인밉TV2005∙ 리아가전세계90개국1만1,000여명의방송미디어전문

가들이참가해 성황을이뤘다. 특히이번행사는행사주관사인리드미뎀이우리나라의TV와신기술에경의를표하며한국을

‘올해의국가’로선정, 행사이튿날을‘한국의날’로치러우리나라의디지털기술과제품의우수성등을맘껏알릴수있는장이됐

다. 이번행사참가자들은방송 상산업의맹주로떠오르고있는우리나라를주목하며한류의매력에시선이집중됐다. 

변완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상사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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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기획력이없으면제품을만들수없지만기술을모르면더이상의부

가가치창출은기 하기어렵다는점을제작사, 배급사모두가인식, 치

하게준비하게만드는계기가됐다. 유럽의경우도독일의Premiere,

국의 BSKYB가 올해 말부터 HD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며, BBC는

세

콘텐츠라인

프랑스칸에서도‘디지털한류’찬사
밉TV2005∙ 리아

프랑스칸에서열린세계최 규모의미디어전시회인밉TV2005∙ 리아가전세계90개국1만1,000여명의방송미디어전문

가들이참가해 성황을이뤘다. 특히이번행사는행사주관사인리드미뎀이우리나라의TV와신기술에경의를표하며한국을

‘올해의국가’로선정, 행사이튿날을‘한국의날’로치러우리나라의디지털기술과제품의우수성등을맘껏알릴수있는장이됐

다. 이번행사참가자들은방송 상산업의맹주로떠오르고있는우리나라를주목하며한류의매력에시선이집중됐다. 

변완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상사업팀장




